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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해진 태풍정보로 인명피해 제로에 도전한다
- 3시간 예보와 상세 강풍반경 정보 제공으로 성공적 방재 대응 지원- 

  기상청은 올해부터 태풍정보서비스를 개선하였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를 

향하는 중위도권의 태풍은 이동속도가 점차 빨라지기 때문에 6시간 간격

으로 예보할 경우 한반도를 통과하는 경로를 상세하게 표현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었고, 태풍반경에서의 강풍 체감도는 지형적 영향으로 크게 

달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태풍이 한반도를 통과할 때 3시간 간격으로 

태풍 예측 경로를 조밀하게 표현하고, 예상 강풍반경을 지면 마찰 정도에 

따라 지역적·차등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보다 상세한 수요자 중심의 태풍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개선된 태풍정보서비스는 올해 8월 태풍‘카눈’이 우리나라 내륙 

지역을 관통할 때 그 효과가 매우 잘 나타났다. 제6호 태풍 ‘카눈’은 

14일이 넘는 긴 생존 기간과 함께 제트(Z)자형의 특이 경로를 보이면서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한반도 종단이라는 유례없는 최악의 

이동경로로 인해 국가태풍센터를 비롯한 협업 부서 전원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상륙 위치와 이후 경로를 3시간 단위로 상세 제공

하고, 태풍의 강풍반경도 매우 상세하게 반영하였다. 

  그 결과, 진로를 수시로 변경한 타 기관과 달리 기상청은 축적된 태풍 

예보 역량과 관측자료에 기반한 실황 분석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정확한 

태풍 예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특히, 72시간 전부터 상륙 위치 및 이후 

종단경로를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가장 정확하고 일관되게 예보하여 

인명피해를 ‘0’으로 만드는 데 이바지했던 것이다.

※ 상륙 72시간 전 진로 오차: 한국 14.4㎞, 미국 48.1㎞, 일본 66.6㎞



  강도 ‘중’인 상태로 상륙한 태풍 ‘카눈’은 동해안과 경상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기록하였으나, 정확한 태풍 예보에 따른 충분한 대비 

시간의 확보, 정부 차원의 발 빠른 대응으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

하지 않는 성공적인 태풍 방재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다.

※ 태풍 ‘카눈’영향 기간 관측값

  - 일최다강수 368.7mm (강원 삼척), 1시간 최다강수 91.3mm (강원 고성)

  - 최대순간풍속 34.9m/s(부산 가덕도)

  - 일최저해면기압 977.5hPa (경남 매물도)

      

  모든 정보의 가치는 정확성이 좌우한다. 기상청은 북서태평양 발생 태풍에 

대해 72시간 전 태풍 예보와 실황 간의 차이를 나타낸 태풍 예보 진로 

오차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총 17개의 태풍이 발생하였다. 2023년 

진로 오차는 168 km로, 2년 연속 160 km대를 달성하여 태풍 예보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 태풍진로오차:‘19년 200㎞, '20년 173㎞,‘21년 185㎞,‘22년 166㎞,‘23년 168㎞ 

  유희동 기상청장은 “태풍은 가장 두려운 기상현상”이라며, “지구 온난화로 

인해 매우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해마다 커지고 

있는 만큼, 정확한 태풍 예보 제공과 더불어 효과적인 태풍 방재를 위한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각 나라별 제6호 태풍‘카눈’진로 예측 비교(8월 9일 09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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